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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19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분석한 글이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정한 기준은 유

교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의 주석을 중

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2019년도에 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

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주요 논문

은 총 51편이 있었다. 51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경현
『논어상설(論語詳說)』의 편찬 목적과 의의(–
『논어』 이해를 위한 주자서 재구성–)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강경현
조선 유서류(類書類) 문헌의 유가 경전 이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 강보승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 편차 개정과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찬반론 고찰

유교사상문화

연구 75
한국유교학회

4 길태은
간재 『중용기의(中庸記疑)』의 특징 연구(–수
장(首章)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5 김경수 남명의 과거응시 그리고 남명과 『주역』
동양문화연구 

30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6 김경희
『맹자』 <호연장(浩然章)>에 관한 이토 진사이
(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7 김동민
권근 『대학』 도설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
적 의의

한국철학논집 

62

한국철학사

연구회

8 김동민
권근의 『대학장구』 전문(傳文) 체제에 대한 
변론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9 김동진
내지덕(來知德) 『주역집주(周易集注)』의 판본 
연구(–장유임(張惟任)본과 고앵영(高奣映)본
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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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김병애
「절중의례(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
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주역절중
(周易折中)』 논변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11 김서윤
『대학』 편차에 따른 해석의 차이(–주희의 『대
학장구』와 전시(錢時)의 『대학관견(大學管見)』
을 대상으로–)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12 김서윤
송대 유학자 전시(錢時)의 『중용』 해석 연구(–
주희의 『중용장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13 김수경
조선시대 17세기 『시경』 읽기의 다각화 양상 
고찰

대동한문학 61 대동한문학회

14 김영호
순암 오재순 『주역회지(周易會旨)』 고석(–건
곤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3

한국철학사

연구회

15 김용천
기장(旣葬) ‘수복(受服)’의 규정과 예학적 논
쟁(–『의례』 「상복(喪服)」편의 해석을 중심으
로–)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6 김익수 사계의 주역 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99

한국사상문화

학회 

17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덕 본성의 함의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18 김현미
유학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중용』의 현대
적 해석 방향 모색(–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을 
바탕으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19 박지현
『논어』 「향당편(鄕黨篇)」 구분장(廏焚章)의 
구독(句讀)논란과 서계 박세당의 해석

철학탐구 55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 방 인
다산 역학에서 우연성·결정론·자유의지의 
문제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21 방 인
정약용의 『주역』 해석에 보이는 우주발생론
적 관념과 마테오 리치의 영향(–창조론과 생
성론의 절충–)

다산학 35
재단법인다산학

술문화재단

22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Ⅱ)(–추사 
김정희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3 한국고전번역원 

23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주역사전(周易四
箋)』 「시괘전(蓍卦傳)」의 성립과정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

연구회

24 서근식
하빈 신후담의 『대학후설(大學後說』)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25 신상후
왕필 『주역』 해석의 특징에 관한 연구(–『주
역약례(周易略例)』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25 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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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6 심순옥 정조와 다산 경학연구의 이론적 차이 고찰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7 안승우
불역(不易)의 예(禮)를 적용한 정현 『주역』 해
석의 특징 고찰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28 안승우
예(禮)의 관점에서 본 다산 『주역』 해석의 특
징

유교사상문화

연구 76
한국유교학회

29 안유경
호산 박문호의 『대학장구상설(大學章句詳
說)』 고찰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30 엄연석
퇴계 역학에서 자연학과 도덕학 사이의 가역
적 전환 문제

퇴계학보 146 퇴계학연구원 

31 윤석호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보유본(補遺本)] 
두주(頭註)의 내용 분석

한국문화 85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32 윤석호
삼대(三代) 기내(畿內)의 토지제도에 대한 『주
례주소(周禮注疏)』의 해석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33 이난숙
정약용과 주희, 소옹의 『주역』 수리설(數理
說)의 상관적 특성 고찰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34 이원석
『대학』 <정심(正心)장>에 대한 이황과 박세채
의 해석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

고전연구소

35 이원석
『대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언적과 이이의 
해석 비교(–격물치지(格物致知)와 인(仁)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 75
한국유교학회

36 이은호
「금등(金縢)」편 ‘주공거동(周公居東)’ 해석에 
관한 일고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37 이은호
미수 허목의 상서관(–난(亂)에서 치(治)로의 
지향–)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8 이해임
『맹자』 <호연지기>장 주석사의 전개 양상 연
구(–조기와 주희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4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9
이해임
허남진

성기호설(性嗜好說)과 성선설(性善說)(–다산
의 『맹자』 해석–)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0 임헌규
『논어』의 의(義)·리(利)와 그 주석에 대한 일
고찰(–신(新)·고주(古注)와 다산 정약용의 주
석–)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41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예(禮) 개념 주석에 대
한 일고찰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42 임형석
왕안석 『홍범전』의 노자적 독법(–『홍범전』 
역주–)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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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43 장원태 『맹자』 「이루 하」 19에 대한 논란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4 정해왕 주희와 왕수인과 정약용의 『대학』 해석 비교
한국민족문화 

73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45 조희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백
운 심대윤 역학의 특색(–새로운 점법(占法)
과 효변설(爻變說) 및 선후천설(先後天說)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46 차서연
상관(喪冠)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의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복상(喪服商)」을 중
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7 천병돈 석천 역학의 특질 연구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48 함영대 김장생의 『경서변의–맹자』에 대한 일고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9 홍유빈
다산·방산 시경설이 지닌 복고적 성격과 그 
경학사적 의미(–「주남(周南)」과 「소남(召南)」
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0 대동한문학회

50 홍유빈
삼연 시경설에 대한 담헌의 평가와 그 의미(–
담헌 홍대용의 「시전변의(詩傳辨疑)」를 중심
으로–)

대동한문학 58 대동한문학회

51 황인옥
『독서기중용(讀書記中庸)』의 원두(原頭)와 지
근(至近)의 일원적 해석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51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

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한국·중국·일본 유학자들을 비교하여 다룬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

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10편에 대해 분석을 하고, 2019년 경학 관련 연구 성

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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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별 분류

총 51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

상을 다룬 논문은 46편이다. 그 중에서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

문이 33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8편, 한국 유학자와 중

국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4편, 한국 유학자와 일본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1편이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33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

은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 1762–1836)으로 7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방인
다산 역학에서 우연성·결정론·자유의지의 
문제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2 방인
정약용의 『주역』 해석에 보이는 우주발생론
적 관념과 마테오 리치의 영향(–창조론과 생
성론의 절충–)

다산학 35
재단법인다산학

술문화재단

3 안승우
예(禮)의 관점에서 본 다산 『주역』 해석의 특
징

유교사상문화

연구 76
한국유교학회

4 윤석호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보유본(補遺本)] 
두주(頭註)의 내용 분석

한국문화 85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5
이해임
허남진

성기호설(性嗜好說)과 성선설(性善說)(–다산
의 『맹자』 해석–)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6 임헌규
『논어』의 의(義)·리(利)와 그 주석에 대한 일
고찰(–신(新)·고주(古注)와 다산 정약용의 주
석–)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7 차서연
상관(喪冠)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의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복상(喪服商)」을 중
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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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권근(權近)(양촌(陽村), 1352–

1409), 김장생(金長生)(사계(沙溪), 1548–1631), 신후담(愼後聃)(하빈(河

濱), 1702–1761)이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권근 『대학』 도설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
적 의의

한국철학논집 

62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권근의 『대학장구』 전문(傳文) 체제에 대한 
변론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익수 사계의 주역 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99

한국사상문화

학회 

2 함영대 김장생의 『경서변의–맹자』에 대한 일고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병애
「절중의례(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
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주역절중
(周易折中)』 논변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2 서근식
하빈 신후담의 『대학후설(大學後說』)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13명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이언적(李彦迪)(회재(晦齋), 1491–1553), 이황(李滉)(퇴계(退

溪), 1501–1570), 조식(曺植)(남명(南冥), 1501–1572), 허목(許穆)(미수(眉

叟), 1595–1682), 윤휴(尹鑴)(백호(白湖), 1617–1680), 박세당(朴世堂)(서

계(西溪), 1629–1703), 어유봉(魚有鳳)(기원(杞園), 1672–1744), 오재순

(吳載純)(순암(醇庵), 1727–1792), 신작(申綽)(석천(石泉), 1760–1828), 이

규경(李圭景)(오주(五洲), 1788–1856), 심대윤(沈大允)(백운(白雲),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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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전우(田愚)(간재(艮齋), 1841–1922), 박문호(朴文鎬)(호산(壺山), 

1846–1918)이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보승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 편차 개정과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찬반론 고찰

유교사상문화

연구 75
한국유교학회

2 엄연석
퇴계 역학에서 자연학과 도덕학 사이의 가역
적 전환 문제

퇴계학보 146 퇴계학연구원 

3 김경수 남명의 과거응시 그리고 남명과 『주역』
동양문화연구 

30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4 이은호
미수 허목의 상서관(–난(亂)에서 치(治)로의 
지향–)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황인옥
『독서기중용(讀書記中庸)』의 원두(原頭)와 지
근(至近)의 일원적 해석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박지현
『논어』 「향당편(鄕黨篇)」 구분장(廏焚章)의 
구독(句讀)논란과 서계 박세당의 해석

철학탐구 55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7 강경현
『논어상설』의 편찬 목적과 의의(–『논어』 이해
를 위한 주자서 재구성–)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8 김영호
순암 오재순 『주역회지(周易會旨)』 고석(–건
곤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3

한국철학사

연구회

9 천병돈 석천 역학의 특질 연구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10 강경현
조선 유서류(類書類) 문헌의 유가 경전 이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1 조희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백
운 심대윤 역학의 특색(–새로운 점법(占法)
과 효변설(爻變說) 및 선후천설(先後天說)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2 길태은
간재 『중용기의(中庸記疑)』의 특징 연구(–수
장(首章)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13 안유경
호산 박문호의 『대학장구상설(大學章句詳
說)』 고찰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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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논문에서 2명의 학자나 학파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6편으

로 그 대상은 이언적과 이이(李珥)(율곡(栗谷), 1536–1584), 이황과 박

세채(朴世采)(남계(南溪), 1631–1695), 김창흡(金昌翕)(삼연(三淵), 1653–

1722)과 홍대용(洪大容)(담헌(湛軒), 1731–1783), 정조(正祖)(1752–

1800)와 정약용, 정약용과 윤정기(尹廷琦)(방산(舫山), 1814–1879), 김

정희(金正喜)(추사(秋史), 1786–1856)와 근기남인(近畿南人)이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대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언적과 이이의 
해석 비교(–격물치지(格物致知)와 인(仁)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 75
한국유교학회

2 이원석
『대학』 <정심(正心)장>에 대한 이황과 박세채
의 해석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홍유빈
삼연 시경설에 대한 담헌의 평가와 그 의미(–
담헌 홍대용의 「시전변의(詩傳辨疑)」를 중심
으로–)

대동한문학 58 대동한문학회

4 심순옥 정조와 다산 경학연구의 이론적 차이 고찰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홍유빈
다산·방산 시경설이 지닌 복고적 성격과 그 
경학사적 의미(–「주남(周南)」과 「소남(召南)」
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0 대동한문학회

6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Ⅱ)(–추사 
김정희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3 한국고전번역원 

하나의 논문에서 학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1편으로 

성호학파를 다루고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주역사전(周易四
箋)』 「시괘전(蓍卦傳)」의 성립과정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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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8편으로 정현(鄭玄, 127–

200), 왕필(王弼, 226–249), 왕안석(王安石)(반산(半山), 1021–1086), 주

희(朱熹)(회암(晦庵), 1130–1200), 내지덕(來知德)(구당(瞿塘), 1525–

1604)을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 있고, 주희와 전시(錢時)(융당(融堂), 

?–?)를 비교한 논문이 2편 있고, 조기(趙岐, 108–202)와 주희를 비교

한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승우
불역(不易)의 예(禮)를 적용한 정현 『주역』 해
석의 특징 고찰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2 신상후
왕필 『주역』 해석의 특징에 관한 연구(–『주
역약례(周易略例)』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25 철학연구회

3 임형석
왕안석 『홍범전』의 노자적 독법(–『홍범전』 
역주–)

유교사상문화연

구 77
한국유교학회

4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덕 본성의 함의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5 김동진
내지덕(來知德) 『주역집주(周易集注)』의 판본 
연구(–장유임(張惟任)본과 고앵영(高奣映)본
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 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6 김서윤
『대학』 편차에 따른 해석의 차이(–주희의 『대
학장구』와 전시(錢時)의 『대학관견(大學管見)』
을 대상으로–)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7 김서윤
송대 유학자 전시(錢時)의 『중용』 해석 연구(–
주희의 『중용장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8 이해임
『맹자』 <호연지기>장 주석사의 전개 양상 연
구(–조기와 주희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4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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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중국, 일본 유학자 비교

한국과 중국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은 4편으로 조기, 주희, 황종희(黃

宗羲, 1610–1695), 왕부지(王夫之)(강재(薑齋), 1619–1692), 정약용, 초

순(焦循, 1763–1820)을 비교한 논문, 소옹(邵雍)(소강절(邵康節), 1011–

1077)과 주희와 정약용을 비교한 논문, 주희와 다산을 비교한 논문, 주

희와 왕수인(王守仁)(양명(陽明), 1472–1528)과 정약용을 비교한 논문

이 각각 1편씩 있고, 한국과 일본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으로 이토 진사

이(伊藤仁齋, 1627–1705)와 정약용을 비교한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장원태 『맹자』 「이루 하」 19에 대한 논란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이난숙
정약용과 주희, 소옹의 『주역』 수리설(數理
說)의 상관적 특성 고찰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3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예(禮) 개념 주석에 대
한 일고찰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4 정해왕 주희와 왕수인과 정약용의 『대학』 해석 비교
한국민족문화 

73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5 김경희
『맹자』 <호연장(浩然章)>에 관한 이토 진사이
(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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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별 분류

이 보고서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삼고 있다. 이 분과에서

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

구 대상 경전으로 삼고자 한다. 총 51편의 논문 중에서 49편이 경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주역』 관련 

논문이 17편으로 가장 많고, 『대학』 9편, 『맹자』 5편, 『논어』 4편, 『서

경』 4편, 『중용』 4편, 『시경』 3편, 『의례』 2편, 『주례』 1편이 있다. 

1) 『주역』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수 남명의 과거응시 그리고 남명과 『주역』
동양문화연구 

30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 김동진
내지덕(來知德) 『주역집주(周易集注)』의 판본 
연구(–장유임(張惟任)본과 고앵영(高奣映)본
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 김병애
「절중의례(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
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주역절중
(周易折中)』 논변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4 김영호
순암 오재순 『주역회지(周易會旨)』 고석(–건
곤괘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63

한국철학사

연구회

5 김익수 사계의 주역 철학
한국사상과 

문화 99

한국사상문화

학회 

6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덕 본성의 함의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7 방 인
다산 역학에서 우연성·결정론·자유의지의 
문제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8 방 인
정약용의 『주역』 해석에 보이는 우주발생론
적 관념과 마테오 리치의 영향(–창조론과 생
성론의 절충–)

다산학 35
재단법인다산학

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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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Ⅱ)(–추사 
김정희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53 한국고전번역원 

10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주역사전(周易四
箋)』 「시괘전(蓍卦傳)」의 성립과정

한국철학논집 

60

한국철학사

연구회

11 신상후
왕필 『주역』 해석의 특징에 관한 연구(–『주
역약례(周易略例)』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25 철학연구회

12 안승우
불역(不易)의 예(禮)를 적용한 정현 『주역』 해
석의 특징 고찰

공자학 37 한국공자학회

13 안승우
예(禮)의 관점에서 본 다산 『주역』 해석의 특
징

유교사상문화

연구 76
한국유교학회

14 엄연석
퇴계 역학에서 자연학과 도덕학 사이의 가역
적 전환 문제

퇴계학보 146 퇴계학연구원 

15 이난숙
정약용과 주희, 소옹의 『주역』 수리설(數理
說)의 상관적 특성 고찰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16 조희영

『주역상의점법(周易象義占法)』에 나타난 백
운 심대윤 역학의 특색(–새로운 점법(占法)
과 효변설(爻變說) 및 선후천설(先後天說)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7 천병돈 석천 역학의 특질 연구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2) 『대학』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보승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 편차 개정과 
16–17세기 조선 학계의 찬반론 고찰

유교사상문화

연구 75
한국유교학회

2 김동민
권근 『대학』 도설의 구조적 특징과 그 학술사
적 의의

한국철학논집 

62

한국철학사

연구회

3 김동민
권근의 『대학장구』 전문(傳文) 체제에 대한 
변론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4 김서윤
『대학』 편차에 따른 해석의 차이(–주희의 『대
학장구』와 전시(錢時)의 『대학관견(大學管見)』
을 대상으로–)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5 서근식
하빈 신후담의 『대학후설(大學後說』)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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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안유경
호산 박문호의 『대학장구상설(大學章句詳
說)』 고찰

율곡학연구 39 율곡학회

7 이원석
『대학』 <정심(正心)장>에 대한 이황과 박세채
의 해석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8 이원석
『대학』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언적과 이이의 
해석 비교(–격물치지(格物致知)와 인(仁)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 75
한국유교학회

9 정해왕 주희와 왕수인과 정약용의 『대학』 해석 비교
한국민족문화 

73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3) 『맹자』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희
『맹자』 <호연장(浩然章)>에 관한 이토 진사이
(伊藤仁齋)와 정약용 해석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2 이해임
『맹자』 <호연지기>장 주석사의 전개 양상 연
구(–조기와 주희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54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
이해임
허남진

성기호설(性嗜好說)과 성선설(性善說)(–다산
의 『맹자』 해석–)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장원태 『맹자』 「이루 하」 19에 대한 논란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5 함영대 김장생의 『경서변의–맹자』에 대한 일고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 『논어』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경현
『논어상설』의 편찬 목적과 의의(–『논어』 이해
를 위한 주자서 재구성–)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박지현
『논어』 「향당편(鄕黨篇)」 구분장(廏焚章)의 
구독(句讀)논란과 서계 박세당의 해석

철학탐구 55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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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임헌규
『논어』의 의(義)·리(利)와 그 주석에 대한 일
고찰(–신(新)·고주(古注)와 다산 정약용의 주
석–)

공자학 38 한국공자학회

4 임헌규
주자와 다산의 『논어』 예(禮) 개념 주석에 대
한 일고찰

철학연구 152 대한철학회

5) 『서경』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석호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보유본(補遺本)] 
두주(頭註)의 내용 분석

한국문화 85
서울대학교 규장

각한국학연구원 

2 이은호
「금등(金縢)」편 ‘주공거동(周公居東)’ 해석에 
관한 일고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3 이은호
미수 허목의 상서관(–난(亂)에서 치(治)로의 
지향–)

유학연구 4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임형석
왕안석 『홍범전』의 노자적 독법(–『홍범전』 
역주–)

유교사상문화

연구 77
한국유교학회

6) 『중용』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 『중용기의(中庸記疑)』의 특징 연구(–수
장(首章)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7
동양철학연구회

2 김서윤
송대 유학자 전시(錢時)의 『중용』 해석 연구
(–주희의 『중용장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4 한국양명학회

3 김현미
유학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중용』의 현대
적 해석 방향 모색(–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을 
바탕으로–)

동양철학연구 

98
동양철학연구회

4 황인옥
『독서기중용(讀書記中庸)』의 원두(原頭)와 지
근(至近)의 일원적 해석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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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경』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경
조선시대 17세기 『시경』 읽기의 다각화 양상 
고찰

대동한문학 61 대동한문학회

2 홍유빈
다산·방산 시경설이 지닌 복고적 성격과 그 
경학사적 의미(–「주남(周南)」과 「소남(召南)」
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0 대동한문학회

3 홍유빈
삼연 시경설에 대한 담헌의 평가와 그 의미(–
담헌 홍대용의 「시전변의(詩傳辨疑)」를 중심
으로–)

대동한문학 58 대동한문학회

8) 『의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천
기장(旣葬) ‘수복(受服)’의 규정과 예학적 논
쟁(–『의례』 「상복(喪服)」편의 해석을 중심으
로–)

태동고전연구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차서연
상관(喪冠)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의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복상(喪服商)」을 중
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9) 『주례』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석호
삼대(三代) 기내(畿內)의 토지제도에 대한 『주
례주소(周禮注疏)』의 해석

대동문화연구 

10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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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주역』 관련

『주역』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순암(醇庵) 오재

순(吳載純)의 『주역』 이해를 다룬 「순암 오재순 『주역회지(周易會旨)』 

고석–건곤괘를 중심으로–」(김영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순암 역학

의 구조적 특징으로 괘상을 그리지 않은 점, 역의 입문처로 「서괘전」과 

「잡괘전」을 중시한 점, 「십익」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

장한 점, 원문의 구두점을 새로이 한 점, 「십익」에서 기존의 정전이나 

본의와 문단의 단락을 구분한 것이 차이나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내

용적 특징으로는 역을 상(象), 시(時), 의(義)로 파악한 점, 건괘를 천행

지상(天行之象), 양기유행지상(陽氣流行之象), 태양조림지상(太陽照臨

之象)으로 이해한 점, 의리 역학과 상수 역학의 조화를 추구한 점, 실

증 정신을 중시한 점, 『주역』 경전 원문의 문자를 바꿔서 해석한 점, 경

문의 글자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순암 역학의 특

징으로 단순히 역에 대한 견해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되는 공부에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주역』과 관련해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해석을 다

룬 「예(禮)의 관점에서 본 다산 『주역』 해석의 특징」(안승우)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산의 『주역』 해석의 특징으로 예를 통해 『주역』을 해석

한다는 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다산의 경우처럼 『주례』 및 고대 주

대(周代)의 예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역』을 해석하기 시작한 시초

는 정현(鄭玄)의 『주역』 해석에서 발견되는데, 이처럼 예를 통해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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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정현과 다산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

악한다. 그러나 다산은 일부 정현의 견해, 예컨대 역(易)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주례』 해석 등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다산은 정현이 제시한 역의 세 가지 의미인 이간(易簡), 변역(變易), 불

역(不易) 가운데 변역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이간과 불역은 잘못된 학

설로 평가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다산이 예에 기반한 『주역』 해석

을 통해 예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해 냄으로써, 허물을 고쳐 옳은 데로 

옮겨가고 본래적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역』의 저작(著作) 

원리와 연계되어, 현재의 허물과 구습을 타파하고 자신과 타인,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예의 현실적 실천 원리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대학』 관련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호산(壺山) 박문

호(朴文鎬)의 『대학』 이해를 다룬 「호산 박문호의 『대학장구상설(大學

章句詳說)』 고찰」(안유경)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희의 『대학장구』와 

구분되는 호산의 『대학장구상설』의 특징으로 중국 선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현들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한 점, 이정(二程) 즉 정호와 정

이의 인명을 분명히 구분한 점, 어조사나 대명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써 문맥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한 점, 명덕(明德)이나 격물(物格)에 대한 

해석을 통해 주희 『대학장구』의 내용을 보다 심화시킨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호산이 『대학장구상설』에서 중요시했던 점으로 경전의 문의를 파

악하기 위하여 자자구구(字字句句)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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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엄밀한 주석 작업 방식으로 이어

졌는데, 이러한 학문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경학자의 학문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호산이 조선 경학사의 집대성자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맹자』 관련

『맹자』와 관련해서는 「이루 하」 19장에 대한 조기, 주희, 황종희, 왕부

지, 정약용, 초순 등의 해석을 비교하여 분석한 「『맹자』 「이루 하」 19에 

대한 논란」(장원태)이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루 하」 19장

은 “①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른 점이 아주 적은데, ② 서민(庶民)들

은 이를 버리고 군자는 이를 보존한다. ③ 순(舜) 임금은 ④ ‘여러 사물

[庶物]’에 밝고 인륜(人倫)을 잘 살폈으니, ⑤ ‘인의(仁義)를 따라서 행

한 것이지[由仁義行]’, ⑥ ‘인의를 행한 것[行仁義]’은 아니다.”라고 구성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루 하」 19장의 주요한 해석 차이는 다음 

네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한다. ⑴ 인간과 동물의 본

성은 같은가? ⑵ 보존의 대상은 무엇인가? ⑶ 본문에 나오는 군자는 순 

임금을 포함 하는가? ⑷ 인의에 따라 행하는 일과 인의를 행하는 일은 

어떤 관계인가? ⑴과 관련해서 주희는 인물성동론에 근거했지만,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인물성이론에 근거해 해석을 제시했다

고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석가 대부분은 맹자

가 말한 인간과 금수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본성의 차이보다는 

마음의 차이에 주목하였다고 파악한다. ⑵와 관련해서는 주희, 왕부지, 

초순 등은 보존의 대상을 천리나 인륜 질서로 보았고, 육구연, 황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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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 등은 보존의 대상을 마음으로 보았다고 평가한다. ⑶에 대한 

이견은 ⑷의 배경이 되는데, 윤돈(尹焞, 1071–1142)과 주희, 그리고 주

희를 따르는 학자들은 군자와 순 임금을 구분하되, 군자와 성인의 단계

로 구분하여 인의에 따라 행하는 일을 순 임금과 같은 성인의 일로, 인

의를 행하는 일을 군자의 일로 이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윤돈과 주

희를 제외하면 주석가 대부분은 군자와 성인, 또는 순 임금을 구분하

지 않았고, 양자의 구분을 거부한 주석가 모두는 인의에 따라 행하는 

일과 인의를 따르는 일의 구분을 단계상의 구분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

로 보았다고 평가한다. 

4)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기원(杞園) 어유봉(魚有鳳)이 완성한 『논어상설

(論語詳說)』을 다룬 「『논어상설』의 편찬 목적과 의의–『논어』 이해를 

위한 주자서 재구성–」(강경원)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논어상설』에 대

해 조선의 『논어집주(論語集註)』 해석사와 『주자대전(朱子大全)』 독해

사라는 두 층위에서 조망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논어상설』은 

『주자대전』 수록 『논어』 관련 주자서(朱子書)를 집성한 책으로서, 주희

의 『논어』 해석에 대한 완정한 이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한다. 다음으로 『논어상설』은 주자서를 『논어』

라는 특정 주제에 따라 선별, 분류, 재배치한 문헌으로서, 『주자대전』

에 대한 진일보한 독해 방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또한 『논어집주대

전(論語集註大全)』과 『주자대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

는 과정 속에서 산출된 『논어상설』을 통해, 조선 주자학계가 『논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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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석 차원에서는 『주자대전』으로까지 검토 자료의 외연을 확장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자대전』 독해 차원에서는 주희의 『논어』 

해석이라는 선명한 접근 기준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어상설』은 조선에서 진행된 주자학적 경전 

해석의 깊이와 발전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문헌이라고 평가한다. 

5)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서경』 이해를 다룬 「미

수 허목의 상서관–난(亂)에서 치(治)로의 지향–」(이은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17세기를 기점으로 대량의 경학 저작이 쏟아지고 학계의 

다양한 학설이 양산되는데, 이는 성리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아래 주

자학에 비판적인 학자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정통 주자학과 

비판적 주자학 양자 간의 중간에 위치하는 학자로 미수를 들고 있다. 

미수에 대해서는, 유가의 역사관에 착안하여 이 세계와 역사를 치(治)

와 난(亂)의 이중구조로 파악하고 난을 극복하고 치를 지향하려고 부

단히 고민한 학자로 평가한다. 또한 미수에 대해 고문(古文)과 육경(六

經) 등 선진(先秦)의 유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성

왕(聖王)의 시대의 유산인 『서경』에 관심이 많았다고 평가한다. 미수의 

『서경』 독서기인 「서설(書說)」에 대해서는, 치란(治亂)의 이중구조 세계

관이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서설」은 총설 1조목, 치세 10조

목, 난세 9조목 등 총 20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궁극적인 목

적은 바로 난세의 극복과 치세의 회복에 있었다고 분석한다. 미수가 자

신이 살았던 혼란의 17세기 조선을 극복하기 위해 군주의 수신(修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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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官制)와 인재등용, 덕치와 예치 그리고 형벌(刑罰) 등 4가지를 제

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6) 『중용』 관련

『중용』과 관련해서는 백호(白湖) 윤휴(尹鑴)의 『중용』 이해를 다룬 

「『독서기중용(讀書記中庸)』의 원두(原頭)와 지근(至近)의 일원적 해석」

(황인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백호가 말하는 ‘원두(原頭)’란 하늘의 

근원성, 즉 천명(天命)이고, ‘지근(至近)’이란 하늘의 근원성을 자각하

고 사천(事天)하고 외천(畏天)하여 위기(爲己)하는 군자의 모습이라고 

파악하고, 따라서 원두는 천도(天道)가 되고, 지근은 인도(人道)가 된

다고 파악한다. 백호의 해석에서 천명은 고원한 세계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은 다만 원두처가 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인간이 중

용의 도를 실현해야만 구체화 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백호의 

해석에서는 원두와 지근이 하나로 연결되며, 지근만 설명하여도 그 속

에는 항상 원두가 내포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백호가 원두와 지근을 일원으로 인식하였기 때문

에, 그의 『중용』 해석에서는 하늘·만물·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고 파악한다. 백호는 하늘이란 애당초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늘을 

위하며, 나는 애당초 타인을 위하고 타인은 나를 위한다고 보고, 하늘

의 도는 둘이 아니므로 지근의 실천을 통하여 원두인 천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용』의 목표라고 파악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백호는 

존심양성(存心養性) 이후에 사천(事天)이 가능하다고 여겼으며, ‘천지

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 또한 도덕실천으로 가능하다고 여기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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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적 도덕 실천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늘은 인간과 별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백호는 하늘인 원두

보다 인간의 실천 문제인 지근이 훨씬 중요하다고 파악하는데, 이러한 

백호의 『중용』 해석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륜을 실천하기 위한 방

안의 모색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7) 『시경』 관련

『시경』과 관련해서는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의 「시전변의(詩傳辨

疑)」를 분석한 「삼연 시경설에 대한 담헌의 평가와 그 의미–담헌 홍대

용의 「시전변의」를 중심으로–」(홍유빈)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론 낙

론계에 속하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시경설에 대해 같은 계열의 

후학인 담헌이 평한 「시전변의」를 대상으로 담헌이 삼연의 시경설을 평

가한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삼연의 시경설에는 부분적이긴 하

지만 탈주자적인 면모가 엿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헌의 경우 개

별 시편의 이해나 시경학 총론의 입장에서 삼연의 설을 일부 수용하

지만, 상당수의 시편의 경우 주희의 시경설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삼연의 경우 학술이나 사고방식 면에서 보다 개

방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상대적이긴 하지만 담헌은 보다 온

건하고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담헌

이 평한 부분은 총 34편인데, 이 중에서 타당하다고 본 것은 11편이고 

일부만 타당하다고 본 것이 10편이며, 삼연의 설이 잘못되었다고 본 것

이 13편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볼 때 삼십 퍼센트 정도는 삼연의 설이 

옳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칠십 퍼센트 정도에는 보완과 수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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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담헌의 비평

은 기본적으로 주희와 삼연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다 

타당한 견해를 선택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담헌이 삼연의 설에 부분 부정하거나 전면 부정을 한 경우 주희의 설을 

따르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삼연보다는 주희의 설을 옹

호하는 입장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8) 『의례』 관련

『의례』와 관련해서는 다산의 「상복상(喪服商)」을 중심으로 파악한 「상

관(喪冠)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의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복

상」을 중심으로–」(차서연)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복(喪服)을 구성하

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머리에 쓰는 상관(喪冠)에 초점을 맞추어 다산

이 제시한 형태를 고찰하고 있다. 『의례』 「상복」편은 상복의 형태를 규

정하는 경학적 근거로 후대까지 존숭되어 왔으며, 조선의 상복 제도는 

주희가 「상복」과 송대의 시속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저술한 『가례(家

禮)』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고 파악한다. 다산은 『가례』를 존숭하면서

도 고례인 『의례』에 대한 세밀한 고증으로 창의적인 상관의 형태를 제

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관(冠)은 머리에 쓰는 것으로 머리를 중요시

하는 상징성을 갖는데, 상관도 관의 한 종류로서, 머리 정수리를 덮는 

부분인 관과 머리둘레를 두르는 부분인 무(武)로 구성되는데, 정현(鄭

玄)의 주석 이래로 한 가닥의 끈으로 무를 만들면서 상관이 관으로서

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관의 안에 다

시 건(巾)을 써서 형태를 지탱하거나 머리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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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다산은 고례에서 상복이 변복(弁服)이었으

므로 상관은 변(弁)의 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복」에서 

상관에 관해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상복이 변복을 원용한 것

이므로 관과 무의 소재와 크기는 모두 변과 같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다산은 경에 기록이 없는 부분은 조선의 조복(朝服)

과 제복(祭服)이 고례의 변복에 해당하므로 양관(梁冠)을 기준으로 상

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러한 다산의 제안은 고례에 대한 

정밀한 고증을 통해 상관이 변복의 변과 동일한 규격과 소재임을 규명

함으로써, ‘한 가닥의 끈으로 만든 무’로 해석한 정현의 오류와 그로부

터 파생되는 곤란함을 바로잡고자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나아

가 당시 조선 사람에게 익숙하고 제작하기 편리한 양관의 형태로 상관

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여 의례의 수행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9) 『주례』 관련

『주례』와 관련해서는 「삼대(三代) 기내(畿內)의 토지제도에 대한 『주례

주소(周禮注疏)』의 해석」(윤석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유교 경

전에서 전하는 왕토(王土)의 운영 원리는 분전(分田)과 제록(制祿)인

데, 그 고법(古法)의 내용은 제한적이며 다양한 해석의 결절점이 내재

해 있다고 분석한다. 그로 인해 삼대 토지제도의 실상, 기내의 구조 및 

통치체제와의 연관성 등의 많은 부분은 해석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파악한다. 정현(鄭玄)은 『주례』와 『맹자』를 비롯한 다수의 경전을 통

섭해 『주례주(周禮注)』를 저술하여 주대 토지제도를 체계적으로 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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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가공언(賈公彦)은 소(疎)를 통해 정현의 견해를 강화했다고 평가

한다. 그 주요한 특징으로는 먼저 야(野)를 횡적으로 양분하여 두 권역

에 각각 6향(鄕)–6수(遂)–공읍(公邑)과 채읍(采邑)을 비정하고, 여기

에 10구법(溝法)과 정목법(井牧法)[정지(井地)]이라는 상이한 토지구획

이 시행된다고 보았으며, 기내를 관료제에 기초한 천자의 직접 지배지

와 채읍주(采邑主)의 직접 지배지로 양분했는데, 그 권역은 각각 10구

법지대와 정목법지대에 일치했다고 파악한다. 아울러 고전을 통섭하되, 

기내에는 『주례』 〈재사(載師)〉와 『사마법(司馬法)』의 규정을, 기외의 봉

국(封國)에는 『시경』·『맹자』·『논어』·『춘추좌씨전』의 경문을 각각 적

용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제도를 논증했다고 파악한다. 정현의 삼대 토

지제도론은 가공언의 『주례소(周禮疎)』를 통해 강화되었는데, 특히 가

공언은 기내에서의 봉건(封建)을 인정했는데, 기내 채읍의 토지제도를 

『맹자』의 경문을 근거로 재해석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 『주례주소』가 송대에 13경 주소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삼대 토지

제도와 기내 통치 체제에 대한 그 독법도 후대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특히 『주례주소』는 채읍을 봉국으로 규정하여, 분전과 제록

의 원리를 기내 봉건과 긴밀히 결합시켰는데, 이는 후대의 경세학에서 

정전과 봉건을 표리적 관계로 인식하게 되는 경학사적 토대로 작용했

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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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

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

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면 2019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기원 어유붕의 『논어』, 

순암 오재순의 『주역』, 호산 박문호의 『대학』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